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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화로신 주(찬50/새35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재훈 집사   2부/김정태 장로   3부/김종학 집사   4부/윤지섭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안에서 하나되어(작곡 Don Besig)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2부/김서아(Alyssa)   3부/김성결(Ezekiel)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야고보서 2:1-13.............................. Al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8:1-43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7) 왕실의 법(Royal Law)을 따르라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8) Holy to the Lord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축복송(2절),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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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from Bethel Thanksgiving Celebration

베델 추수감사절 축제 소감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절로 박수를 치고, 너무 웃

겨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최고의 무대 퍼포먼스에 감격하여 기

립 박수를 친 '대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도 잘하는 교

회지만, 노는 것도 잘 논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도 최고이고, 같이 노는 것도 급수가 있고 하이 퍼포먼스로 웃을 

줄 아는 교회임을 증명한 한마당의 축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특히 어려운 재난 지역이 생기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끼리' 재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는 평판을 받을까 봐 "밖으로 돕

는 것만 잘하지 말고, 우리끼리 노는 것도 잘해 봅시다" 얘기하면서 내

심 걱정했는데, 진행팀은 우리끼리 노는 한마당을 국제적인 마당으로 

넓혀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축제를 했다

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명절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풋볼을 보는 것이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된 군인들도 명절은 쉬면서 풋볼 경

기 중계를 해 주는데, 우리 교회는 명절 행사를 선교 현장과 연결해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된 것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물론 

매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2023 감사절 축제는 국제적인 축제로 

방점을 찍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축제를 준비하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목장 담당 목사님

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베델 미디어팀은 한 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

고 할 정도로 각 목장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았

고, 구성이나, 발표 실력 등은 그랑프리 수준의 무대였습니다. 가끔 비

행기 기내 영화에서 수상한 영화 카테고리가 있는데, 베델 감사절 8개

의 작품은 수상한 작품들만 골라보는 감동이 넘쳤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감사절 축제의 백미는 패자는 없고 모두 승자였다는 것

입니다. 1, 2, 3등을 가리는 방법도 모두 자기의 셀폰으로 세 팀을 추

천하는 방법으로 다 참여했다는 것과 상품의 서프라이즈는 모든 팀이 

동일한 상품을 받아, 상품 전부를 공평하게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었

습니다. 물론 1, 2, 3등을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었는지 몰라

도 모든 성도들은 JM을 2등으로 뽑았고, 1등은 가장 어른들이 많이 

참여한 팀에게 돌렸다는 것도 세상의 방법을 넘어, 같이 웃고 기뻐하

는 윈윈 점수를 주면서 관객의 우수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냥 '

잘~ 놀자' 하고 시작했는데, 베델은 노는 것도 은혜 대박이었습니다.

In one word, it was 'awesome'. We all applauded because it was such 
a surprise. It was so entertaining that we clapped spontaneously. The 
best performance brought us to our feet in standing ovation and it was 
just 'awesome'. We are a praying church. We also wanted to be known 
as a church that plays well together. Truly, our worship service is one of 
the best. If there ever was a level in playing together, this celebration 
event certainly proved that we are a church that can execute and laugh 
with high performance. Our church has a deep interest in what's going 
on in the world. We have  reputation of moving quickly to help those ar-
eas that have been hit hard with disasters. In fear of reputation of being 
boring playing together 'just us', I was worried that "we shouldn't just 
do well with supporting others, but we should also play well together". 
The event organizing team has taken our celebration to an international 
level by bringing missionaries to celebrate with us from their mission 
fields. I think this is truly meaningful.  

It's an American tradition to watch football games with gathering of 
relatives and friends on holidays. Even the deployed soldiers take a 
break to watch a football game being broadcasted. It was such a joy 
that our church took this holiday celebration to connect with mission-
aries in their mission fields to celebrate together. It may not be this way 
every year, but I am thankful that our 2023 Thanksgiving celebration 
was an international celebration. 

All pastors conveyed that all pastoral communities were passionate in 
preparing for the celebration than any other time. There were many 
fresh ideas in ways to utilize media on stage, making the media team to 
work overtim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ability was that of grand 
prix level. There is an award-winning movies category to watch when 
you are on airplanes. Eight performances on Bethel Thanksgiving were 
much like I was watching only the award-winning performances.  

One other thing is that this Thanksgiving celebration had no losers but 
only the winners. The way we selected the top 3 was done by every-
one's cell phone voting for 3 teams. Everyone had a chance to partic-
ipate in voting. Surprise was that all teams received the same prize. 
These prizes were equally divided and sent to mission fields. Of course, 
top 3 teams were chosen by their performances. JM team was voted 
second  place. The team with the most seniors received first place. This 
was beyond the worldly methods but showed excellent audience by 
giving all teams win-win scores that made them laugh together. We 
started with the notion to 'play well together', but Bethel Thanksgiving 
Celebration was awesome time of grac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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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이민자로서 인종차별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2.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1)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되기 때문에(참고/눅 18:14)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 허물기 때문에 (6절, 12절, 13절)

 

		  ●	마 6:14 너희가 사람의 (                                )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                                )을 (                                )하시려니와

3.	내 안에 있는 '차별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7, 8절)

	 (                                )의 법을 (                                )

	 ●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                 )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7절)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                                )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8절)

적용하기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왕실의 법(Royal Law)을 따르라
(약 2:1-13)(7)

<적용찬양: 축복송(2절),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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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수감사축제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참으

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

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목장에 비해 인

원이 적은 JM(일본어예배)이 잘할 수 있을까 걱

정했는데, 오랜 전도대상자였던 분들도 함께 참

여해 주시고, 발표회 일주일 전에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자매님도 참여하시는 일도 일

어나고, 아프셨던 팀장님도 뒤늦게 합류하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습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세 살배기 저의 아들까지 성전

에서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

나님께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우리들을 하나로 

묶고 계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무대

가 시작되는 순간, 2년 전 발표회 때는 저희와 

함께 춤을 추셨던 저희 어머니, 지금은 병상에 

계신 어머니가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

며 무대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위로 

입상하는 결과도 얻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러웠

습니다. 촉박한 준비 시간 때문에 선곡과 춤 동

작을 만드는 일로 새벽 늦게까지 수고한 댄스 팀

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프

로그램으로 연말에 양로병원을 방문해서 조금

이나마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리자고 마

음을 모아 또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시야마 료코 집사(JM)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서 인원이 적은 Joy 목장

은 화평 목장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열심히 모여 연습

하시는 열정이 은혜로웠습니다. 축제날 모든 팀

의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꾸민 무대와 화려한 의

상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열을 가

릴 수 없이 참여한 모든 목장과 각 대표했던 선

교사님들 모두가 우승자라 생각되었습니다. 말

씀과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웃음이 충

만했던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김인규 집사(Joy 목장)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추수감사축제'라는 소망목

장의 슬로건에 맞게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하

신 장로님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세대

가 함께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

한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연습을하면서 많은 분

들의 수고와 기도가 함께 하는 축제라는 것을 느

꼈습니다. 70-80명이 넘게 모이는 연습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수많은 소품들을 

자진해서 준비해 주신던 감사의 손길들이 있었

습니다. 라인댄스팀의 개사한 가사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베델의 감사 축제였습니다. 무엇

보다 선교지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앨

비스와 라인댄스팀', '뉴진스', '바비와 캔' 그리

고 베델의 소년단 'BTS'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 축제 후에 사

역권사님들이 준비하신  맛있는 반계탕은 또 한 

번의 감사가 절로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우리 모두

Always be there!!! 할 수 있는 베델의 가족이 

되길 희망합니다. 

민해정 권사(소망 목장)

올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

들로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안에서 새롭

게 시작한 양육반, FD 예배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행사에서는 양복을 입

으신 장로님께서 막춤을 추셔서 재미있고 기쁜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셀모임 가족들 

덕분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붙들며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초보

운전인 아내가 혼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가며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현 집사(화평 목장)

추수감사절 축제에 모여 기쁨 가득한 순간을 보

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충성 목장 

가족들이 춤과 노래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준비

한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했습

니다. 그 순간들은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한 베

델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화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김재준 집사(충성 목장)

추수감사축제 모두가 우승자인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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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의료인의 밤'은 베델교회에 있는 의료 전

문인들을 한 자리에 초대하여 선교에 동참할 방

법을 소개하고, 각 전문 분야별로 조직을 만들

어 선교지에서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의료인의 밤'을 필두로 해서 공식적인 명

칭으로 BMA(Bethel Medical Alliance)가 시

작되었습니다.  

BMA 주관으로 2023년 11월 11일에 개최 된 '

베델 의료인의 밤' 만찬 모임은 주님의 은혜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베델교회의 다

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여

기에 참석한 분들은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전문 배경을 지닌 의료 종사자 약 100여 

명이었습니다. 전문 분야로는 의과, 간호과, 치

과, 약과, 한의과, 수의과, 안과 등등 이었습니

다. '의료인의 밤' 첫 순서로 담임목사님과 함께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

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함께 저녁 식

사를 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회의

가 끝날 무렵 의료 전문인들은 각 그룹 분야별 

핵심 구성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각 의료 전문 

분야에 선출된 구성원은 팀장을 비롯하여 부팀

장, 총무, 회계의 직무를 섬길 것 입니다.

BMA에 속한 베델의 모든 의료인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님 안에서 한 지

체를 이룰 것 입니다. 먼저 각 의료 전문인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 하며, 혹 단기 선교에 참여하

기 어려워도 의료 전문인들이 친교를 통해 아

름다운 교제를 이룰 것 입니다. 교제를 통해 새 

가족 중 의료인이 있으면 전도 혹은 교회에 정

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더 나아가 

Health Fair, Health Education Seminar 등

을 통해 커뮤니티의 유익이 되며 차 세대에게 멘

토링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이루어 질 것입니

다. BMA를 통해 은퇴하신 의료인들과 젊은 세

대 의료인들 그리고 언어를 초월하여 영어권과 

한어권의 의료인들을 모아 한 지체를 이루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열매, 주님의 나

라를 확장하며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 시

킬 것입니다. 

이석희 장로

우리 가족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도와준 이곳 

베델교회에서 이든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

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이든

이의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에 믿음으로 함께 하

며 이든이가 일생동안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삶

을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 합니다. 

김규환/장예순 집사

 

우리 하율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 이렇게 유아세

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인도해 주신 하나

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기

도 속에 태어난 제가, 이제는 부모가 돼서 그 믿

음의 큰 축복을 세대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

도와 감사함으로 유아세례를 신청했습니다. 건

강하게 잘 태어나주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감사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에

도 크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아

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

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

다, 제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하심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일깨워 줄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박증진/박신영 집사

저희 부부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

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달라고 예배

하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귀한 연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부족하지만 매일 매일 연서를 볼 때마다 조금

이나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사

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둠 속에 있

을 때도 환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

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

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지만 연서의 부모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

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받

은 사랑과 은혜 흘러보낼 수 있는 연서로 키우

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연서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

길 기도합니다.  

조재현/김균주 집사

올해 유아 세례를 받은 민성이는 저희 부부에게 

첫째가 태어나고 8년 만에 갖게 된 늦둥이입니

다. 이 아이를 낳기까지 우리 부부에게는 많은 

고민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건강 상태

와 육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로 염려하였습

니다. 그러던 어느 날 CCM '요게벳의 노래'에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는 가사를 묵상하게 

되었고, 아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

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을 신

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최주영/박민혜 집사

 

사역스케치 - 베델 의료인의 밤

간증 - 유아세례

BMA를 시작하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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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

았습니다. 부모님이 장로와 권사로 섬기셨고, 

저는 찬양대와 교회학교에서 봉사했습니다. 미

국으로 이민 와서 23년 동안 베델교회를 다녔으

나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주일예배는 혼

자서 드렸고, 입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많은 스트레스로 혈액암 3기에 걸려 3년의 고

통스러운 투병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었

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stroke으로 지금 양로병원에 계시기에 이렇게 

늦게 입교를 받으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던 셀 모임에 들어가서 은혜 많이 받고 있

습니다. 2주간의 교육을 통해 저같이 성경 지식

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 죽음, 부활, 

승천을 말씀하실 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나

이 84세에 문답에 합격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

습니다. 이렇게 성경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입교

할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입교하는 날, 저의 지난 인생 중에 오늘이 최고

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짧은 나머지 인생, 신

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

다. 샬롬! 

김의순 성도    

    

Before Christ, I went to church to have fel-

lowship with friends. I thought of church 

as a place to have fun and have a time to 

listen to a sermon and go home. I didn't 

put Jesus into my everyday life. I met 

Christ during summer retreat where I felt 

God with me and I knew that I had to turn 

to Jesus Christ. Just a few months ago I 

heard the Bible verse Luke 21:20 "When 

you see Jerusalem being surrounded 

by armies, you will 

know that its deso-

lation is near." From 

this verse I learned 

that Jesus' second 

coming is soon and 

I had to be prepared for 

his arrival. After meet-

ing Christ I learned the 

importance of a relation-

ship with God. My life was 

changed knowing that I 

will go to heaven and have 

eternal life with Jesus who 

saved me. 

Daniel Kim(7학년)

When I was 7 months old, I was baptized 

with the faith of my parents. I didn't feel 

bad about being a sinner. ​I met Christ 

through faith by listening to the sermons 

given each week. I slowly prayed more 

and got closer to Him. Finally, at this 

year's summer retreat, I was reminded of 

God's love and truly proclaimed Him as 

my Lord and Savior. Since I've personally 

met Christ, I have been trying to tell my 

non-believing friends about Jesus. I have 

been reading the Word more often, and 

I have more of a relationship with God. I 

started to listen more, complain less, be 

more responsible, understand more, love 

more, and stray away from worldly things. 

I found my purpose in life to glorify Him 

and help His kingdom as His servant. ​I 

am joyful and thankful to be confirmed 

to publicly confess my faith in front of our 

church. 

Annette Kim(8학년)

​세례를 받기 전 제 삶은 뭔가 모자란 것 같았습

니다.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유도 알지 

못했고 원하는 일을 

해냈을 때에도 결코 

성취감이나 진정한 기

쁨을 느끼지 못했습니

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

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

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

비에 진정으로 눈을 뜨

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자 모든 것

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

정에 엄마께서 매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

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엄마의 넘치는 사

랑과 노력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항

상 저의 모든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 주셨고, 제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최근 하

나님께서는 제 삶의 목적이 주님과 그의 나라를 

영광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

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그 분을 섬

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무엇을 하든 동기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

떻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저

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김지안(12학년)

인생 최고의 날간증 - 세례/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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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Ⅰ	 12/3:	 ①부-김주홍	 ②부-김정윤	 ③부-김종현 	 ④부-김소라
		  12/10:	 ①부-김태원 	 ②부-다무라고조	 ③부-김학남 	 ④부-오새아
		  12/17:	 ①부-마상오 	 ②부-박종민	 ③부-김효선 	 ④부-이서원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월)Ⅰ	 12/2: 박제균	 12/9: 백권기	 12/16: 변 진	 12/23: 석승진

강단꽃(11,12월)Ⅰ      11/26: 박세환, 주정숙        12/3: 이종선        12/10: 김호경, 왕예진        12/17: 안철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전미림(한의과), 간호사-성혜지           다음주 | 의사-최진선(내분비내과), 간호사-오선희

'Always Be There!' 슬로건으로 힘차게 시작한 2023년 이제 남은 12월에 OICOS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헵
시바 일천의 열기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갈망합니다.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OICOS(One In Christ On Saturday) Worship'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
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이코스 예배는 예삶 청년들의 찬양 인도와 2023년에 임
명되어 한해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임직자들의 특별 찬
양과 강솔로몬 목사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끝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부
모의 등을 보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 리
더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
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믿어 주의 기업을 잇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전이 나눠지
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토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OICOS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강사: 강솔로몬 목사
▶ 특별 찬양: 2023년 임직자들(장로, 권사, 집사)
▶ 찬양 인도: 예삶
▶ 일시: 12월 2일(토) 오전 6시
▶ 장소: 본당

사역광고 OICOS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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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베델 수요예배 및 장소 변경 이번주 수요예배는 강솔로몬 목사의 '헤세
드 하나님의 세레나데' 아가서 시리즈 세번째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이번주
만 장소를 변경하여 비전채플에서 오전 10시에 드려집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OICOS 예배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으
로 부르짖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OICOS(One In Christ On Saturday)' 예배
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2일(토) 오전 6시, 본당
특별 찬양: 2023 실행위원회 부부, 안수집사, 사역권사

◆ 셀모임 방학 오늘 주일 셀모임으로 하반기 셀모임을 마무리하며 12월부
터 2개월간 겨울방학을 갖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는 시간동안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큐티 나눔을 이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방학기간 모임이 가능하신 셀은 계속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제직회 및 임직선거 12월 2일(토) OICOS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제
직회 및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12월 9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에는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
신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환영회를 갖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
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2일(토) 오후 5시, 유년부실
              (오후 4시 20분에 담임 목사님과 미니데이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김진원 집사 (714)323-5795

◆ 영어중등부 겨울 수련회(BYM Qara) "Hosanna"라는 주제로 있을 수
련회에 많은 기도 바랍니다. 중등부 학부모 카카오톡 창을 통하여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기간/장소: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영어고등부 겨울 수련회(BYM Holos) "The Beloved"라는 주제로 있을 
수련회에 많은 기도 바랍니다. 신청은 카카오톡으로 배포되는 Google form
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장소: 12월 27일(수)-12월 30일(토), Mile High Camp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담임목사 설교 팟캐스트 김한요 담임목
사의 에베소서 강해 "Faith in action" 시리
즈가 매주 설교 당일 저녁에 제공되고 있습
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Podcast' 앱을 활용하시고, 
안드로이드폰은 음악 청취용 'Spotify' 앱 및 기타 팟캐스트를 지원하는 앱으
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자신의 기기에 맞는 QR 코드 위
에 맞추세요). 예배 후 코드야드 부스에서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주차장 표지판 및 표기 안내 베델교회 주차장 바닥을 새롭게 코팅하는 공
사를 하였습니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등하교를 위한 화살표와 표지판
이 세워졌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표기된 화살표는 매주 월-금 오전 7시-9시 
30분, 오후 2시 30분-6시 15분에만 적용됩니다.

◆ UCI Sounds of the Season- Choral Concert UCI Chamber Singers, 
Concert Choir, Voces Chamber Ensemble, & UCI Symphony Orches-
tra, Irene Messoloras Conductor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베델교회 본당
주최: UCI Claire Trevor School of the Arts

◆ 기도해 주세요 
- 기니비사우 단기선교가 11월 24일(금)-12월 2일(토)까지 계속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타리카 단기선교가 11월 26일(주일)-12월 2일(토)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26일) 2부 예배에 김민국/김보람 성도의 딸 김서아(Alyssa), 3부 예배
에 김영광/성은정 성도의 아들 김성결(Ezekiel)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Android 용> <Apple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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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1.	 Have you ever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as an immigrant?

2.	 If you discriminate against people based on their appearance, it is said to be evil. Why? (V 4)

	 1)	Because i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ith Go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Luke 18:14)

	 2)	Because it destroy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6, 12, 13)

		  •	 Matthew 6:14 For if you forgive other people when they (                                             )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                                             ) you.

3.	 How can you overcome 'the sin of favoritism' within you? (V 7, 8)

	 (                                             ) the  (                                             ) Law

	 •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                                             ) of him to whom you 
		  belong? (V 7)

	 •	 If you really keep (                                             ) found in Scriptur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are doing right. (V 8)

<Song in Response: Blessing Song(verse 2), I'd rather have Jesus (Hymn 102)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Keep the Royal Law
(James 2:1-13) 

Apply to LifeApply to Life

(7)


